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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단위 열전소자 개발
기존소자 대비 열 전달율 1/25 … 고효율로 폐열을 전기 전환

열을 전기로, 전기를 열로 바꾸는데 필요한 효율 좋은 새로운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소재는 앞으로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전기로 바꾸는 시스템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우영 연세대 교수 연구팀이 독창적 방식으로 단면의 지름이 수나노미터에 불과한 Nano

Wire(나노선)를 만들어 열전현상을 실험한 결과, 전기는 잘 통하지만 열전달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8월9일 발표했다.

열전현상은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중간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거치

지 않고 곧바로 전환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흘려 열을 내거나 식힐 수 있어 현재 실생활에서는 와인냉장고에 응

용되고 있다.

열전현상이 지속되려면 온도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는 잘 흐르지만

열은 되도록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와 열의 전달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만 이동을 멈추거나 더디게 하는 등의 조절이 쉽지 않다.

체온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할 정도까지 열전효율을 끌어올리지 못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우영 연구팀은 실리콘(Si)에 비스무스(Bi)를 덮은 필름 양끝에 압력을

가해 단일 결정의 비스무스 나노선을 얻었고, 나노선의 겉을 다시 텔루륨

(Te)으로 덧씌워 코어쉘(핵-껍데기) 이중구조 나노선을 만들었다.

이중구조 나노선을 열전소자로 사용하면 전자는 비스무스 단일 나노선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열을 전달하는 입자인 포논(Phonon)은 비스무스와 텔루륨의 거친 경계면에 부딪혀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존 열전소자와 비교했을 때 열 전달률이 1/25수준에 불과해 온도 차이가 오래 유지되고, 그만큼 열전 효

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우영 교수는 “연구를 통해 나노 단위 물질에서 열전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열전 소

자로서 뿐만 아니라, 열 제어가 필요한 광전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열전소자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권위지인 <Advanced Materials> 8월9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

렸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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